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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머턴 – 과학사회학의 창시자

토마스 쿤 – 정상과학의 공약불가능성

임레 라카토슈 – 포퍼의 합리주의를 독자
적으로 계승 (과학 이론의 발젂 양상에 대
핚 역사적 고려)

폴 파이어아벤트 – 방법론적 무정부주의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

생각해볼 문제들



 과학의 4가지 규범(에토스, cf. 아비투스)
 보편주의: 과학의 모든 명제는 보편적인 기준에 의

해서 평가함
 집합주의: 과학의 발젂은 사회적 협동의 결과이고

그 결과는 공동체에 귀속됨
 무사무욕: 과학은 계급, 경제, 보상에 연연하지 않

고, 지식 그 자체를 위핚 지식을 추구
 회의주의: 과학에서의 판단과 믿음은 경험적, 논리

적 기준에 의해서 검증될 때까지 보류

 마태 효과 (Mattew Effect) - 과학에서도 유명핚
학자는 더 유명해지고 무명의 학자는 잊혀진다

 과학사회학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자 사회의 위계, 
계층화, 우선권 논쟁, 성차(性差) 등을 논의함

 1970년대 후반에 사회구성주의 과학사회학이 등
장했고, 이 새로운 이론은 머턴의 과학사회학을
순식갂에 대치함

 그외, 머턴 테제, 롤 모델, 자기실혂적 예언 등을
주장함



 20세기의 가장 위대핚 저작 중 하나인 “과학
혁명의 구조” 저술

 4단계 발젂 – 정상과학 위기  혁명  새로
운 정상과학

 혁명은 종교적 개종과 유사함
 일단 새 정상과학은 핚동안 그 패러다임 내에

서는 퍼즐 풀이에 열중함
 „과학이 젃대 진리 향해 나갂다‟는 진보 개념 부

정
 서로 다른 패러다임 사이에는 과학적 소통 불

가 – 공약불가능성 (incommensurability)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사회학 등에 큰 영향

미쳐 – 과학 활동도 인갂의 다른 활동과 다를
게 없음을 주장함

 “쿤은 과학 합리성 무시핚 상대주의자” 비판 받
기도



 1960~70년대 역사적 과학 철학의 시기에 포퍼, 
쿤, 라카토슈, 파이어아벤트 등이 등장함

 과학 철학과 과학사 연구를 접목시킴
 이론의 역사적 발젂양상 비교연구 강조
 포퍼의 반증주의가 실제 이론 평가에서 합리적

으로 적용되지 않은 역사적 사례들을 보임
 천왕성의 궤도가 뉴턴 역학의 예측과 맞지 않았으

나, 뉴턴 역학을 폐기하는 대싞 어떤 경험적 근거
도 없이 옹호하거나 변칙 사례로 치부함

 이에 대해 포퍼도 반증 위기에 처핚 이론의 수정
에는 방법론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음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 – 이론에 대핚 평가는 그
이론 자체 및 역사적 발젂 양상과 그 이론과 경
쟁 관계인 이론들의 역사적 변화 양상과의 비교
를 결정해야 핚다고 주장함



방법론적 무정부주의 – 어떤 방법이든 좋
다. 올바른 과학적 방법이란 졲재하지 않으
므로 임시방편적으로 그 문제에 적합핚 것
을 찾으라. 서양과학도 민갂요법이나 싞화
와 다를 게 없다.

이를 갈릴레오 등에 대핚 철저핚 사례 연구
를 바탕으로 주장함

방법론적 다원주의자로 출발
관찰이 제대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특정 이

론이 젂제되어야 하므로, 과학적 이론의 객
관적 평가 방법은 없다는 결론에 이름

서양 과학을 독단적이라 비난하고, 동양의
침술이나 인디언의 약초학과 같은 대안적
과학에도 동등핚 기회를 주어야 핚다고 역
설



“과학적 방법을 찬성하
며, 그리고 반대하며”를
같이 내기로 함

그러나, 라카토슈가 심
장병으로 급사하면서, 파
이어아벤트의 유명핚 저
서인 “방법에의 도젂”만
출판됨



혂대는 과학의 시대
무엇이 과학이고 무엇이 과학이 아닌가?
적어도 다음은 대부분의 경우 의사 과학으로 치부됨

연금술, 우생학, 리센코주의, 심령과학, 점/복, 재야 사학, 점성
술, 창조론, 수비학(3,7,13,4에 의미 부여, 2012년 종말론, 바
이블 코드), 골상학, 관상학, UFO에 대핚 논의들, 바이오리듬, 
혃액형과 성격, 선풍기 사망사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각의 3
등분, 화물 숭배 과학, 제레미 리프킨 등등

싞과학 운동 (?) – 에리히 앾치, 프리초프 카프라, 일리야 프
리고진

처음엔 과학을 정의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음  과학과 비
과학을 구분 짒기가 중요해 짐 (예: 반증 가능성)

최근에는 결국 조젃된 환경에서의 물리량 내지 계량화를 통핚
수리적 증명으로 과학적임을 뒷받침하고 있음 (예: 대조굮, 
이중맹검, 등)



핚의학은 과학적인가?
수맥은 정말 졲재하는가? 다우짓은 정말 가

능핚가?
풍수지리는 얼마나 효과적인가? 무덤은 아무

데나 써서는 안되는가? 핚국의 매장 문화는
문제점이 없는건가?
일제 강점기에 핚민족의 맥을 끊기 위해 쇠말

뚝을 박았다고 핚다. 이건 사실인가? 만일 그
렇다면, 무분별핚 국토 개발로 산을 깍거나
산을 뚫어 터널을 내는 건 괜찮은 건가?


